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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일 ’20년 12월 1일 (화) 배포 매 수 자료 총 3매

야놀자 4년간 독주, 네이버는 질주
컨슈머인사이트, 여행상품 플랫폼 이용 조사 

- 코로나19로 여행상품 플랫폼 이용경험률 처음으로 하락

- 국내브랜드 강세 – 해외브랜드 약세로 시장 재편

- 야놀자, 4년 연속 1위...네이버 급상승해 2위 여기어때 위협

- 글로벌 시장 다시 열리면 로컬 플랫폼에 엄청난 기회

 여행상품 플랫폼을 이용한 소비자가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코로나19로 여행산업이 위축된 영향이다. 해외여

행이 사실상 막히면서 야놀자, 여기어때, 네이버여행상품 등 국내여행 플랫폼이 확실한 반사이익을 본 반면 해

외 브랜드는 고전을 면치 못했다. 야놀자는 4년 연속 소비자 이용경험률 1위를 기록했고, 급성장한 네이버는 

2위 여기어때를 추월할 태세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여행상품 플랫폼 시장에 상전벽해가 진행되고 있다.

 여행 전문 리서치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매년 수행하는 '여행상품 만족도 조사'에서 여행상품 예약 전문 웹/

앱(플랫폼) 이용에 관한 결과를 정리했다. 온라인여행사(OTA), 메타서치(가격비교), 숙박전문 앱 등의 주요 브랜

드를 최근 1년 내(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이용한 경험이 있는지 1만3036명에게 물었다. 조사대상 

브랜드는 고고씽, 네이버항공권/호텔, 데일리호텔, 마이리얼트립, 부킹닷컴, 스카이스캐너, 아고다, 야놀자, 에어

비앤비, 여기어때, 와그, 익스피디아, 카약, 카이트, 케이케이데이, 클룩, 트리바고, 트리플, 트립닷컴, 호스텔월

드, 호텔스닷컴, 호텔스컴바인(가나다 순) 등 23개다[그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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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2019-20 여행상품 플랫폼 이용경험 (1년내)

■ 1, 2, 3위 모두 국내 플랫폼이 차지

 소비자가 지난 1년 내 이용해본 여행상품 플랫폼으로 야놀자가 4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이용경험률 17.0%

로 지난해보다 1.8%포인트(p) 늘어 순항하고 있다. 2위 여기어때는 1.5%p 늘어난 12.0%로 전년보다 2계단 상

승했다. 네이버여행상품은 전년보다 무려 3.4%p 증가한 11.2%로 단숨에 3위에 오르며 2위 여기어때를 턱밑까

지 추격했다. 이들 빅3 외에 국내 브랜드로는 마이리얼트립과 데일리호텔이 각각 10, 12위로 중위권을 형성했

으나 전년보다 감소하거나 정체돼 선두권에서는 멀어졌다[그림2].

 이번 조사를 통틀어 가장 눈에 띄는 현상은 네이버여행상품의 약진이다. 네이버라는 포털의 막강한 접근성과 

검색 기능, 콘텐츠를 배경으로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맹추격하고 있다. 야놀자와는 5.8%p 격차가 있지만 올해 

상승률 3.4%p를 감안하면 머지않아 선두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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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국내브랜드 이용경험률 추이                [그림3] 해외브랜드 이용경험률 추이

 

■ 해외브랜드 고전...스카이스캐너 하락 두드러져

 해외 항공권과 호텔 예약이 뚝 떨어지면서 글로벌 플랫폼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작년 2위였던 아고다

가 이용률 10% 아래로 떨어지며 4위에 머물렀고, 3위를 기록했던 스카이스캐너는 전년보다 3.8%p 하락한 

6.7%에 그치며 7위로 밀렸다. 항공권 예약에 강점을 가진 플랫폼 특성 상 여행 위축의 직격탄을 맞았다. 그밖

에 에어비앤비, 호텔스닷컴, 호텔스컴바인, 부킹닷컴 등 해외브랜드가 9위 안에 포진했다[그림3].

 ■ 국내 우위 확고하게 다지고 글로벌 시장 도전을

 올해 조사에서 여행플랫폼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50.4%로 간신히 절반에 턱걸이했다. 2017년 

첫 조사 이래 42.7%, ‘18년 48.6%, ’19년 53.6%로 해마다 증가하던 추세가 처음으로 꺾였다. 코로나가 여행산

업에 끼친 핵폭탄급 영향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다. 컨슈머인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올해 여름휴가 경험률도 

61.5%로 지난해 78.8%에 비해 크게(-17.3%p) 줄어들었다.

 글로벌 플랫폼의 심각한 부진은 국내 시장에만 한정될 수 없다. 세계적인 현상일 수밖에 없고 이들의 미래는 

극히 불투명하다. 전혀 다른 환경에서 다른 상품과 서비스로 경쟁할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는 로컬 플랫

폼에게는 큰 기회일 수도 위협일수도 있다. 국내에서 확고한 경쟁 우위를 확보하며 새로운 위협에 대비하는 

한편 다시 열릴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전략 개발이 중요하다. 다시 만나기 어려운 거대한 시장을 맞

을 준비가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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